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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론
윤철수는 1986년 영종도 오프로드 자동차경기 B조 우승을 출발점으로 삼아, 1988년 국내 8개 자동차경기 시리즈 챔피언에 올랐고 일본 경주에도 진출한 한국 모터스포츠 1세대 드라이버입니다. 이후 임풀·말보로·오일뱅크·테크론·제임스딘 등 여러 팀의 창단 또는 운영에 관여하며 선수 개인을 넘어 팀 생태계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2013년 27년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식을 치렀지만 2017년 슈퍼6000에 복귀해 해당 클래스 역대 최고령 출전 기록을 세웠습니다. [1][2][3][11][12]
선수 이후에는 한국카레이스선수협의회장,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안전관리 관련 직책과 이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21년에는 슈퍼6000 지정 부품 규격 차이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고, 2023년에는 대한자동차경주협회 등기이사로 유임되어 선수 대표성과 경기 전문화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13][14][16]
따라서 윤철수의 역사적 가치는 우승 횟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오프로드 태동기 선수, 프로팀 구축자, 세대 연결형 감독, 선수 권익 대표, 안전·기술 공정성 관리자라는 다섯 역할이 한 인물에게 이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1980~1990년대 공식 결과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디지털화되지 않아 연도별 모든 출전·순위·차종을 완전 복원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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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 식별과 동명이인 구분
본 보고서의 윤철수는 기사에서 “한국 모터스포츠 1세대”, “윤철수 감독 겸 드라이버”, “한국카레이스선수협의회장”,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이사”로 반복 식별되는 동일 인물입니다. 1986년 영종도 우승, 1990년대 팀 창단, 2006~2007년 GT1, 2013년 은퇴식, 2017년 슈퍼6000, 2021~2023년 협회 활동이라는 연속성이 교차 확인됩니다.
검색 과정에서 영화감독, 공공기관 직원, 기자 등 동명이인이 다수 확인되었으나 모터스포츠 경력 연결 고리가 없어 제외했습니다. 개인 SNS 게시물은 신원 보조자료가 될 수 있으나 본 보고서의 주요 사실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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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 경력 분석
오프로드 태동기와 1988년 챔피언
한국 모터스포츠가 전용 서킷과 체계적 시리즈를 갖추기 전, 영종도와 몽산포 같은 해변 비포장 공간은 초기 자동차경주의 무대였습니다. 윤철수는 1986년 영종도 B조 우승으로 이름을 알렸고, 1988년 국내 8개 경기 시리즈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이 두 기록은 여러 독립 매체가 은퇴식 기사에서 일치되게 제시합니다. [1][3]
1988년 기록의 정확한 대회 공식명·각 라운드 순위·차종은 공개 웹 자료만으로 모두 복원되지 않습니다. “국내 8 자동차 경기 시리즈”라는 표현도 원문 편집 과정의 띄어쓰기 또는 명칭 축약 가능성이 있어, 협회 아카이브나 당시 자동차 전문지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본 진출과 국제 경험
윤철수는 일본 진출 경험을 가진 선구자로 반복 소개됩니다. 한국 모터스포츠 역사 연재는 일본 선빔 팀 경주차를 몰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국내 경기 운영에 국제 규정이 도입되던 시기에 일본 팀·장비·운영 방식과 접촉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일본 대회의 명칭, 개최지, 연도, 순위는 현재 확보한 공개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일본 진출” 이상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4]
프로팀과 기업 후원의 연결
1990년대 윤철수의 가장 큰 기여는 드라이버 활동과 팀 구축을 결합한 점입니다. 임풀레이싱팀 1992년, 말보로 레이싱팀 1994년 창단을 비롯해 오일뱅크, 테크론, 제임스딘 팀의 창단 또는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도됩니다. 특히 말보로 레이싱팀은 국내 최초 프로 레이싱팀으로 소개됩니다. [1][2][9]
이 시기는 개인 동호인 중심의 경주가 기업 후원·팀 브랜드·전문 미캐닉 구조로 넘어가던 과도기였습니다. 윤철수는 후원사를 확보하고 선수와 미캐닉을 조직하는 감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형 프로팀 운영의 초기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팀에서의 법적 직함, 지분 관계, 정확한 재임 기간은 추가 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00년대 GT 활동과 세대 연결
2006년 출범한 코리아 GT 챔피언십에서 윤철수는 최고령급 베테랑으로 젊은 선수들과 조를 이뤘습니다. 개막 전 보도는 51세 윤철수 감독 겸 선수와 19세 정의철을 “최고령과 최연소 드라이버 조합”으로 소개했습니다. 실제 내구레이스 기사에는 윤철수·정의철 조가 GT1 클래스 1위를 기록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5][6]
또 다른 2006년 3라운드에서는 윤철수·안현준 조가 GT1 가시상식 3위에 올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후속 라운드에서는 드라이버 교체 시점 규정 위반으로 실격된 기록도 확인됩니다. 이는 당시 내구레이스가 단순 속도뿐 아니라 피트 전략과 규정 준수가 결과를 좌우했음을 보여 줍니다. [7][8]
윤철수의 2004~2006년 대표 경주차로 로터스 엘리스 GT1이 언급되지만, 세부 제원과 개조 이력은 비공식 자료 의존도가 높습니다. 공식 참가 명단과 기술검사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는 차종·엔진 사양을 확정 사실로 제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013년 은퇴와 2017년 복귀
27년 경력의 공식 은퇴식
2013년 8월 3일 태백레이싱파크에서 열린 슈퍼레이스 4라운드 레전드 매치에는 윤철수, 김정수, 박성욱, 심상학, 김한봉이 출전했습니다. 윤철수는 BMW M3로 레전드 매치 1위를 차지한 뒤 후배 선수들의 축하와 슈퍼레이스 측 감사패를 받으며 은퇴식을 치렀습니다. [1][3]
은퇴 인터뷰에서 그는 나이와 레이스는 무관하며, 선수 참여를 늘리려면 상금과 주최자의 사명감이 필요하고, 카레이서가 직업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개인 회고라기보다 선수 생태계와 직업화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1][2]
슈퍼6000 최고령 도전
2017년 윤철수는 메건레이싱 소속으로 국내 최상위 스톡카 클래스인 캐딜락 6000에 복귀했습니다. 개막전 예선에서는 Q2 진출에 실패한 명단에 포함됐고, 공식 통산 기록 기사에 따르면 2017년 6월 18일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3라운드에 만 62세로 출전해 슈퍼6000 역대 최고령 출전자가 됐습니다. [11][12]
당시 일부 기사는 63세로 보도했으나, RACEWEEK가 제시한 1955년 3월생과 2017년 6월 출전일을 적용하면 만 62세가 정확합니다. 63세는 당시 한국식 연령 또는 생일·연도만 이용한 관행적 표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생년월 기준 만 나이를 우선합니다.
선수 밖의 역할
선수협의회와 대회 구조 개선
2005년 말 윤철수가 회장을 맡은 한국자동차경주선수협의회는 기존 프로모터 KMRC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2006년 내구레이스와 투 드라이버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선수 조직이 경기 형식과 운영 구조에 집단 의견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다만 당시 갈등의 전 과정과 합의 결과는 각 당사자 자료를 함께 봐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안전과 기술 공정성
윤철수는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안전관리 관련 직책과 이사로 활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2019~2020년 슈퍼6000 리어 업라이트 부품의 형상 차이 문제를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위원회는 치수·형상 차이가 타이어 거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도면화·검수 강화·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13][16]
이 사례는 윤철수의 역할이 선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 기술 공정성과 안전 거버넌스를 다루는 단계로 이동했음을 보여 줍니다. 현장 경험자가 기술 규정과 분쟁 조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선수 경력의 제도적 전환 사례입니다.
2023년 이후 확인되는 활동
대한자동차경주협회는 2023년 정기총회에서 윤철수를 1세대 드라이버 출신 전문화 부문 이사로 유임했습니다. 새 이사진의 임기는 2023년 9월부터 4년으로 안내됐으므로, 별도의 중도 변동 공지가 없다면 2027년까지의 임기 구조입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한국 모터스포츠 1세대 인물들이 모인 행사에 협회 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보도가 확인됩니다. [14][15]
2026년 현재 협회 공식 임원 명단의 최신 변동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완전한 공개 페이지는 검색 결과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사”라고 단정하기보다 “2023년 선임 기준 임기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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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수 생태계 관점 제시

	도전 상징
	62세 슈퍼6000 출전
	연령 장벽에 대한 상징적 도전

	거버넌스
	선수협의회·KARA 이사·특별조사위원장
	현장 경험의 제도화


종합하면 윤철수는 “최다승 선수”로 정의하기보다 “한국 모터스포츠의 선수–팀–협회 생태계를 가로지른 개척자”로 설명하는 편이 자료에 부합합니다. 성적 데이터의 공백을 감안하더라도, 37년 이상 이어진 공개 활동 기록은 그의 영향력이 단일 시즌이나 한 팀에 한정되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사항
	구분
	내용
	사용 원칙

	확정 가능
	1986 영종도 B조 우승, 1988 시리즈 챔피언, 2013 은퇴식, 2017 슈퍼6000 최고령 출전
	약력·소개문에 사용 가능

	교차 확인됨
	팀 창단 관여, 선수협의회장, KARA 이사·특별조사위원장
	출처와 함께 사용

	부분 확인
	일본 선빔 팀 출전, 개별 경주차 사양, 일부 GT 결과
	대회명·연도 추가 확인 권장

	확인 불가
	학력, 가족, 본업, 거주지, 전체 우승 횟수, 개인 연락처
	추정·기재 금지

	최신성 확인 필요
	2026년 현재 정확한 직책과 활동 상태
	본인 또는 KARA에 확인


자료의 한계와 주의점
1980~1990년대 한국 자동차경주 기록은 디지털 원문이 부족하고, 후대 은퇴 기사에서 요약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8 자동차 경기 시리즈”의 공식 대회명과 8개 경기별 결과는 별도 아카이브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본 진출은 복수 자료에서 확인되지만 구체적 대회·성적은 현재 공개 검색 자료만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 연령은 63세 보도와 만 62세 기록이 혼재합니다. 1955년 3월생 기준 만 62세를 채택했습니다.
언론이 사용한 “전설”, “선구자”는 평가적 표현입니다. 본 보고서는 그 표현을 사실 자체가 아니라 업계 평가로 구분합니다.
현재 활동과 개인정보는 공개된 협회·언론 자료 범위만 다뤘으며 비공개 정보는 조사하거나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검증을 위한 인터뷰 질문
1. 1986년 영종도 B조 우승 대회의 정확한 주최자, 대회명, 차량과 팀은 무엇입니까?
2. 1988년 8개 경기 시리즈의 정식 명칭과 라운드별 성적·차량 자료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3. 일본에서 출전한 대회·연도·서킷·팀·차량·성적은 각각 무엇입니까?
4. 임풀·말보로·오일뱅크·테크론·제임스딘 팀에서 맡은 정확한 직책과 기간은 무엇입니까?
5. 국내 최초 프로 레이싱팀을 만들 때 후원사와 선수·미캐닉 조직을 어떻게 설계했습니까?
6. 선수협의회장 시절 가장 중요했던 제도 개선 과제와 실제 성과는 무엇입니까?
7. 2006~2007년 GT1 활동 중 가장 의미 있는 경기와 사용 차량은 무엇입니까?
8. 2013년 은퇴 뒤 2017년 슈퍼6000 복귀를 결심한 직접적 계기는 무엇입니까?
9. 안전관리와 특별조사위원장 경험에서 한국 모터스포츠가 보완해야 할 기술 거버넌스는 무엇입니까?
10. 후배 드라이버·감독·오피셜에게 남기고 싶은 원칙과 현재 추진 중인 활동은 무엇입니까?
활용 가능한 인물 소개문
짧은 소개
윤철수는 1986년 영종도 오프로드 우승과 1988년 국내 자동차경기 시리즈 챔피언을 기록한 한국 모터스포츠 1세대 카레이서입니다. 여러 프로 레이싱팀의 창단과 운영을 이끌었고, 선수협의회장과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이사로 선수 권익·안전·기술 공정성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2017년에는 만 62세로 슈퍼6000에 출전해 역대 최고령 기록을 세웠습니다.
상세 소개
윤철수는 한국 자동차경주가 해변 비포장 코스에서 시작되던 시절부터 프로팀과 최고 클래스 시대까지 현장을 지킨 개척자입니다. 1986년 영종도 오프로드 B조 우승을 시작으로 1988년 국내 8개 경기 시리즈 챔피언에 올랐고 일본 무대도 경험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임풀, 말보로, 오일뱅크, 테크론, 제임스딘 등 여러 레이싱팀의 창단 또는 운영을 이끌며 기업 후원형 프로팀 생태계 형성에 관여했습니다. 2013년 27년 선수 생활 은퇴식을 치른 뒤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고 2017년 슈퍼6000에 복귀해 만 62세 최고령 출전 기록을 세웠습니다. 선수 이후에는 한국카레이스선수협의회장과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이사·특별조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기 안전, 기술 공정성, 선수 직업화와 후배 세대 육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출처
아래 자료는 공개 웹에서 확인한 원문 또는 검색 가능한 원문 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목·게시일·URL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동일 사실이 여러 기사에 반복될 때는 독립 매체 간 일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1. CBS 노컷뉴스. 「韓모터스포츠 1세대 윤철수, 27년 레이스 마감」. 2013-08-03. https://www.nocutnews.co.kr/news/1079109
2. 더아이오토. 「국내 모터스포츠 1세대 드라이버 윤철수」. 2013-08-03. https://www.theiauto.com/news/997
3. 스포츠조선. 「가슴 뭉클 원로 드라이버 윤철수 은퇴식」. 2013-08-05. https://www.sportschosun.com/sports-news/2013-08-05/201308050100042500002832
4. 오토레이싱. 「한국 모터스포츠 역사 ② 국제 규정 적용 시작 일본과 교류」. 2015-08-14. https://www.autoracing.co.kr/
5. 카이즈유·오토타임즈. 「KGTC 내구레이스 결과」. 2006. https://www.carisyou.com/magazine/NEWS/33350
6. 오마이뉴스·지피코리아. 「반갑다 자동차경주 KGTC 26일 개막」. 2006-03-21.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0317942
7. 오마이뉴스·지피코리아. 「KGTC 3전 인디고 시즌 첫 승」. 2006-07-04.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0343487
8. 오마이뉴스·지피코리아. 「킥스레이싱 GT부문 싹쓸이 우승」. 2006.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0360841
9. 조선일보. 「카 레이싱 생활스포츠 질주」. 1995-01-12.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5/01/12/1995011272601.html
10. 매일경제. 「여성 카레이서」. 1995. https://www.mk.co.kr/news/economy/1463133
11. 엑스포츠뉴스. 「CJ슈퍼레이스 캐딜락 6000 예선」. 2017-04-15. https://www.xportsnews.com/article/841455
12. RACEWEEK. 「슈퍼6000 통산 최연소는 로아르 레이싱 이찬준」. 2020. https://raceweek.co.kr/?p=12663
13. RACEWEEK. 「KARA 슈퍼레이스 특별조사 결과 발표」. 2021-03-19. https://raceweek.co.kr/?p=13893
14. 더아이오토·대한자동차경주협회 발표. 「KARA 강신호 협회장 2기 체계로 새 임원진 구성」. 2023. https://v.daum.net/v/9Pjd1oA060
15. 지피코리아. 「한국 모터스포츠 전설의 얼굴들 한자리에」. 2023-10-05. https://www.gpkorea.com/
16.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슈퍼레이스 지정 부품 특별조사 결과 문서」. 2021. https://kara.or.kr/static/upload/boardkara/786198052605406b47b73d.pdf


· 1986년 영종도 오프로드 자동차경기 B조 우승으로 선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 1988년 국내 8개 자동차경기 시리즈 챔피언에 올랐으며, 일본 무대에도 진출한 한국 모터스포츠 1세대 선수입니다. 
· 임풀레이싱팀, 말보로 레이싱팀, 오일뱅크, 테크론, 제임스딘 등 여러 레이싱팀의 창단·운영에 관여했습니다. 
· 2006년에는 젊은 드라이버들과 GT1 내구레이스에 출전해 클래스 우승과 포디엄 기록을 남겼습니다. 
· 2013년 태백 레전드 매치에서 1위를 차지한 뒤 27년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식을 치렀습니다. 
· 2017년 다시 복귀해 만 62세로 슈퍼6000 클래스에 출전하면서 역대 최고령 드라이버 기록을 세웠습니다. 
· 선수협의회장,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이사, 안전관리 관련 직책을 거쳐 2021년 슈퍼6000 지정 부품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 2023년에는 대한자동차경주협회 등기이사로 유임됐으며, 발표 당시 임기는 2023년 9월부터 4년으로 안내됐습니다.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인물 식별 및 동명이인 배제 
· 1986~2023년 상세 연대기 
· 선수 경력과 주요 경기 기록 
· 일본 진출 기록의 검증 수준 
· 프로 레이싱팀 창단 기여 
· 2013년 은퇴와 2017년 복귀 분석 
· 선수협의회와 대한자동차경주협회 활동 
· 역사적 가치 7개 평가축 
·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정보 구분 
· 윤철수 선수에게 직접 확인할 인터뷰 질문 10개 
· 행사·기사·책자에 사용할 수 있는 짧은 소개문과 상세 소개문 
· 언론·협회 자료 16건의 출처 목록


윤철수 카레이서
딥리서치 보고서
한국 모터스포츠 1세대 드라이버의 경기 경력과 제도적 기여
공개 기록 기반 인물 조사
2026년 9월 12일 기준
윤철수 카레이서 딥리서치 보고서
조사 결론
윤철수는 1986년 영종도 오프로드 자동차경기 B조 우승을 출발점으로 삼아, 1988년 국내 8개 자동차경기 시리즈 챔피언에 올랐고 일본 경주에도 진출한 한국 모터스포츠 1세대 드라이버입니다. 이후 임풀·말보로·오일뱅크·테크론·제임스딘 등 여러 팀의 창단 또는 운영에 관여하며 선수 개인을 넘어 팀 생태계 형성에 기여했습니다. 2013년 27년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식을 치렀지만 2017년 슈퍼6000에 복귀해 해당 클래스 역대 최고령 출전 기록을 세웠습니다. [1][2][3][11][12]
선수 이후에는 한국카레이스선수협의회장,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안전관리 관련 직책과 이사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2021년에는 슈퍼6000 지정 부품 규격 차이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고, 2023년에는 대한자동차경주협회 등기이사로 유임되어 선수 대표성과 경기 전문화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됩니다. [13][14][16]
따라서 윤철수의 역사적 가치는 우승 횟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오프로드 태동기 선수, 프로팀 구축자, 세대 연결형 감독, 선수 권익 대표, 안전·기술 공정성 관리자라는 다섯 역할이 한 인물에게 이어졌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다만 1980~1990년대 공식 결과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히 디지털화되지 않아 연도별 모든 출전·순위·차종을 완전 복원하기는 어렵습니다.
핵심 사실 요약
	항목
	확인 내용
	신뢰도

	인물
	한국 모터스포츠 1세대 드라이버·감독·행정가
	높음

	생년월
	1955년 3월로 보도된 공식 통산 기록 자료
	중상

	데뷔 기준
	1986년 영종도 오프로드 B조 우승
	높음

	대표 성과
	1988년 국내 8개 자동차경기 시리즈 챔피언
	높음

	국제 경험
	일본 진출 및 일본 선빔 팀 경주차 출전 기록
	중상

	팀 구축
	임풀·말보로·오일뱅크·테크론·제임스딘 등
	높음

	은퇴와 복귀
	2013년 은퇴식, 2017년 슈퍼6000 복귀
	높음

	최고령 기록
	2017년 6월 18일, 만 62세 슈퍼6000 출전
	높음

	최근 공적 역할
	2023년 KARA 등기이사 유임, 임기 2023~2027
	높음


인물 식별과 동명이인 구분
본 보고서의 윤철수는 기사에서 “한국 모터스포츠 1세대”, “윤철수 감독 겸 드라이버”, “한국카레이스선수협의회장”,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이사”로 반복 식별되는 동일 인물입니다. 1986년 영종도 우승, 1990년대 팀 창단, 2006~2007년 GT1, 2013년 은퇴식, 2017년 슈퍼6000, 2021~2023년 협회 활동이라는 연속성이 교차 확인됩니다.
검색 과정에서 영화감독, 공공기관 직원, 기자 등 동명이인이 다수 확인되었으나 모터스포츠 경력 연결 고리가 없어 제외했습니다. 개인 SNS 게시물은 신원 보조자료가 될 수 있으나 본 보고서의 주요 사실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연대기
	연도
	활동과 사건
	의미

	1986
	영종도 오프로드 자동차경기 B조 우승
	공개 기록상 선수 경력의 출발점

	1988
	국내 8개 자동차경기 시리즈 챔피언
	초창기 정상급 드라이버로 자리매김

	1980년대 후반
	일본 진출·선빔 팀 경주차 출전 보도
	국제 규정과 선진 운영 경험 접점

	1992
	임풀레이싱팀 창단 관여
	팀 구축자로 역할 확장

	1994
	말보로 레이싱팀 창단 관여
	국내 최초 프로 레이싱팀 모델 확산

	1990년대
	오일뱅크·테크론·제임스딘 팀 창단·운영 관여
	기업 후원 기반 생태계 확대

	2005~2006
	선수협의회장으로 대회 운영 개선·내구레이스 논의
	선수 권익과 프로모터 관계 조정

	2006
	정의철·안현준 등과 GT1 출전, 포디엄·클래스 우승 기록
	세대 결합형 감독 겸 선수

	2007
	KGTC GT1 챔피언십 참가
	첫 장기 현역기의 마지막 공식 구간

	2013
	태백 레전드 매치 1위와 27년 선수생활 은퇴식
	1세대 상징성과 세대 이양

	2017
	메건레이싱 슈퍼6000 복귀·최고령 출전
	최고 클래스 도전 실현

	2021
	KARA 특별조사위원장
	기술 공정성·관리 역할

	2023
	KARA 등기이사 유임, 전설의 드라이버 행사 참여
	현장 원로이자 제도권 전문가


선수 경력 분석
오프로드 태동기와 1988년 챔피언
한국 모터스포츠가 전용 서킷과 체계적 시리즈를 갖추기 전, 영종도와 몽산포 같은 해변 비포장 공간은 초기 자동차경주의 무대였습니다. 윤철수는 1986년 영종도 B조 우승으로 이름을 알렸고, 1988년 국내 8개 경기 시리즈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이 두 기록은 여러 독립 매체가 은퇴식 기사에서 일치되게 제시합니다. [1][3]
1988년 기록의 정확한 대회 공식명·각 라운드 순위·차종은 공개 웹 자료만으로 모두 복원되지 않습니다. “국내 8 자동차 경기 시리즈”라는 표현도 원문 편집 과정의 띄어쓰기 또는 명칭 축약 가능성이 있어, 협회 아카이브나 당시 자동차 전문지 원본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본 진출과 국제 경험
윤철수는 일본 진출 경험을 가진 선구자로 반복 소개됩니다. 한국 모터스포츠 역사 연재는 일본 선빔 팀 경주차를 몰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국내 경기 운영에 국제 규정이 도입되던 시기에 일본 팀·장비·운영 방식과 접촉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일본 대회의 명칭, 개최지, 연도, 순위는 현재 확보한 공개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일본 진출” 이상으로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4]
프로팀과 기업 후원의 연결
1990년대 윤철수의 가장 큰 기여는 드라이버 활동과 팀 구축을 결합한 점입니다. 임풀레이싱팀 1992년, 말보로 레이싱팀 1994년 창단을 비롯해 오일뱅크, 테크론, 제임스딘 팀의 창단 또는 운영에 관여한 것으로 보도됩니다. 특히 말보로 레이싱팀은 국내 최초 프로 레이싱팀으로 소개됩니다. [1][2][9]
이 시기는 개인 동호인 중심의 경주가 기업 후원·팀 브랜드·전문 미캐닉 구조로 넘어가던 과도기였습니다. 윤철수는 후원사를 확보하고 선수와 미캐닉을 조직하는 감독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국형 프로팀 운영의 초기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별 팀에서의 법적 직함, 지분 관계, 정확한 재임 기간은 추가 문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2000년대 GT 활동과 세대 연결
2006년 출범한 코리아 GT 챔피언십에서 윤철수는 최고령급 베테랑으로 젊은 선수들과 조를 이뤘습니다. 개막 전 보도는 51세 윤철수 감독 겸 선수와 19세 정의철을 “최고령과 최연소 드라이버 조합”으로 소개했습니다. 실제 내구레이스 기사에는 윤철수·정의철 조가 GT1 클래스 1위를 기록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5][6]
또 다른 2006년 3라운드에서는 윤철수·안현준 조가 GT1 가시상식 3위에 올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후속 라운드에서는 드라이버 교체 시점 규정 위반으로 실격된 기록도 확인됩니다. 이는 당시 내구레이스가 단순 속도뿐 아니라 피트 전략과 규정 준수가 결과를 좌우했음을 보여 줍니다. [7][8]
윤철수의 2004~2006년 대표 경주차로 로터스 엘리스 GT1이 언급되지만, 세부 제원과 개조 이력은 비공식 자료 의존도가 높습니다. 공식 참가 명단과 기술검사 기록을 확인하기 전에는 차종·엔진 사양을 확정 사실로 제시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2013년 은퇴와 2017년 복귀
27년 경력의 공식 은퇴식
2013년 8월 3일 태백레이싱파크에서 열린 슈퍼레이스 4라운드 레전드 매치에는 윤철수, 김정수, 박성욱, 심상학, 김한봉이 출전했습니다. 윤철수는 BMW M3로 레전드 매치 1위를 차지한 뒤 후배 선수들의 축하와 슈퍼레이스 측 감사패를 받으며 은퇴식을 치렀습니다. [1][3]
은퇴 인터뷰에서 그는 나이와 레이스는 무관하며, 선수 참여를 늘리려면 상금과 주최자의 사명감이 필요하고, 카레이서가 직업으로 정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개인 회고라기보다 선수 생태계와 직업화에 대한 문제 제기였습니다. [1][2]
슈퍼6000 최고령 도전
2017년 윤철수는 메건레이싱 소속으로 국내 최상위 스톡카 클래스인 캐딜락 6000에 복귀했습니다. 개막전 예선에서는 Q2 진출에 실패한 명단에 포함됐고, 공식 통산 기록 기사에 따르면 2017년 6월 18일 에버랜드 스피드웨이 3라운드에 만 62세로 출전해 슈퍼6000 역대 최고령 출전자가 됐습니다. [11][12]
당시 일부 기사는 63세로 보도했으나, RACEWEEK가 제시한 1955년 3월생과 2017년 6월 출전일을 적용하면 만 62세가 정확합니다. 63세는 당시 한국식 연령 또는 생일·연도만 이용한 관행적 표기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생년월 기준 만 나이를 우선합니다.
선수 밖의 역할
선수협의회와 대회 구조 개선
2005년 말 윤철수가 회장을 맡은 한국자동차경주선수협의회는 기존 프로모터 KMRC와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2006년 내구레이스와 투 드라이버 시스템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선수 조직이 경기 형식과 운영 구조에 집단 의견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다만 당시 갈등의 전 과정과 합의 결과는 각 당사자 자료를 함께 봐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안전과 기술 공정성
윤철수는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안전관리 관련 직책과 이사로 활동한 기록이 있습니다. 2021년에는 2019~2020년 슈퍼6000 리어 업라이트 부품의 형상 차이 문제를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위원회는 치수·형상 차이가 타이어 거동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도면화·검수 강화·재조사를 요구했습니다. [13][16]
이 사례는 윤철수의 역할이 선수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 기술 공정성과 안전 거버넌스를 다루는 단계로 이동했음을 보여 줍니다. 현장 경험자가 기술 규정과 분쟁 조정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선수 경력의 제도적 전환 사례입니다.
2023년 이후 확인되는 활동
대한자동차경주협회는 2023년 정기총회에서 윤철수를 1세대 드라이버 출신 전문화 부문 이사로 유임했습니다. 새 이사진의 임기는 2023년 9월부터 4년으로 안내됐으므로, 별도의 중도 변동 공지가 없다면 2027년까지의 임기 구조입니다. 같은 해 10월에는 한국 모터스포츠 1세대 인물들이 모인 행사에 협회 이사 자격으로 참석한 보도가 확인됩니다. [14][15]
2026년 현재 협회 공식 임원 명단의 최신 변동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완전한 공개 페이지는 검색 결과에서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이사”라고 단정하기보다 “2023년 선임 기준 임기 중인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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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면 윤철수는 “최다승 선수”로 정의하기보다 “한국 모터스포츠의 선수–팀–협회 생태계를 가로지른 개척자”로 설명하는 편이 자료에 부합합니다. 성적 데이터의 공백을 감안하더라도, 37년 이상 이어진 공개 활동 기록은 그의 영향력이 단일 시즌이나 한 팀에 한정되지 않았음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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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한계와 주의점
1980~1990년대 한국 자동차경주 기록은 디지털 원문이 부족하고, 후대 은퇴 기사에서 요약 인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8 자동차 경기 시리즈”의 공식 대회명과 8개 경기별 결과는 별도 아카이브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본 진출은 복수 자료에서 확인되지만 구체적 대회·성적은 현재 공개 검색 자료만으로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2017년 연령은 63세 보도와 만 62세 기록이 혼재합니다. 1955년 3월생 기준 만 62세를 채택했습니다.
언론이 사용한 “전설”, “선구자”는 평가적 표현입니다. 본 보고서는 그 표현을 사실 자체가 아니라 업계 평가로 구분합니다.
현재 활동과 개인정보는 공개된 협회·언론 자료 범위만 다뤘으며 비공개 정보는 조사하거나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검증을 위한 인터뷰 질문
1. 1986년 영종도 B조 우승 대회의 정확한 주최자, 대회명, 차량과 팀은 무엇입니까?
2. 1988년 8개 경기 시리즈의 정식 명칭과 라운드별 성적·차량 자료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3. 일본에서 출전한 대회·연도·서킷·팀·차량·성적은 각각 무엇입니까?
4. 임풀·말보로·오일뱅크·테크론·제임스딘 팀에서 맡은 정확한 직책과 기간은 무엇입니까?
5. 국내 최초 프로 레이싱팀을 만들 때 후원사와 선수·미캐닉 조직을 어떻게 설계했습니까?
6. 선수협의회장 시절 가장 중요했던 제도 개선 과제와 실제 성과는 무엇입니까?
7. 2006~2007년 GT1 활동 중 가장 의미 있는 경기와 사용 차량은 무엇입니까?
8. 2013년 은퇴 뒤 2017년 슈퍼6000 복귀를 결심한 직접적 계기는 무엇입니까?
9. 안전관리와 특별조사위원장 경험에서 한국 모터스포츠가 보완해야 할 기술 거버넌스는 무엇입니까?
10. 후배 드라이버·감독·오피셜에게 남기고 싶은 원칙과 현재 추진 중인 활동은 무엇입니까?
활용 가능한 인물 소개문
짧은 소개
윤철수는 1986년 영종도 오프로드 우승과 1988년 국내 자동차경기 시리즈 챔피언을 기록한 한국 모터스포츠 1세대 카레이서입니다. 여러 프로 레이싱팀의 창단과 운영을 이끌었고, 선수협의회장과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이사로 선수 권익·안전·기술 공정성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2017년에는 만 62세로 슈퍼6000에 출전해 역대 최고령 기록을 세웠습니다.
상세 소개
윤철수는 한국 자동차경주가 해변 비포장 코스에서 시작되던 시절부터 프로팀과 최고 클래스 시대까지 현장을 지킨 개척자입니다. 1986년 영종도 오프로드 B조 우승을 시작으로 1988년 국내 8개 경기 시리즈 챔피언에 올랐고 일본 무대도 경험했습니다. 1990년대에는 임풀, 말보로, 오일뱅크, 테크론, 제임스딘 등 여러 레이싱팀의 창단 또는 운영을 이끌며 기업 후원형 프로팀 생태계 형성에 관여했습니다. 2013년 27년 선수 생활 은퇴식을 치른 뒤에도 도전을 멈추지 않고 2017년 슈퍼6000에 복귀해 만 62세 최고령 출전 기록을 세웠습니다. 선수 이후에는 한국카레이스선수협의회장과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이사·특별조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경기 안전, 기술 공정성, 선수 직업화와 후배 세대 육성에 기여해 왔습니다.
출처
아래 자료는 공개 웹에서 확인한 원문 또는 검색 가능한 원문 페이지입니다. 기사 제목·게시일·URL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동일 사실이 여러 기사에 반복될 때는 독립 매체 간 일치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1. CBS 노컷뉴스. 「韓모터스포츠 1세대 윤철수, 27년 레이스 마감」. 2013-08-03. https://www.nocutnews.co.kr/news/1079109
2. 더아이오토. 「국내 모터스포츠 1세대 드라이버 윤철수」. 2013-08-03. https://www.theiauto.com/news/997
3. 스포츠조선. 「가슴 뭉클 원로 드라이버 윤철수 은퇴식」. 2013-08-05. https://www.sportschosun.com/sports-news/2013-08-05/201308050100042500002832
4. 오토레이싱. 「한국 모터스포츠 역사 ② 국제 규정 적용 시작 일본과 교류」. 2015-08-14. https://www.autoracing.co.kr/
5. 카이즈유·오토타임즈. 「KGTC 내구레이스 결과」. 2006. https://www.carisyou.com/magazine/NEWS/33350
6. 오마이뉴스·지피코리아. 「반갑다 자동차경주 KGTC 26일 개막」. 2006-03-21.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0317942
7. 오마이뉴스·지피코리아. 「KGTC 3전 인디고 시즌 첫 승」. 2006-07-04.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0343487
8. 오마이뉴스·지피코리아. 「킥스레이싱 GT부문 싹쓸이 우승」. 2006. https://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0360841
9. 조선일보. 「카 레이싱 생활스포츠 질주」. 1995-01-12.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1995/01/12/1995011272601.html
10. 매일경제. 「여성 카레이서」. 1995. https://www.mk.co.kr/news/economy/1463133
11. 엑스포츠뉴스. 「CJ슈퍼레이스 캐딜락 6000 예선」. 2017-04-15. https://www.xportsnews.com/article/841455
12. RACEWEEK. 「슈퍼6000 통산 최연소는 로아르 레이싱 이찬준」. 2020. https://raceweek.co.kr/?p=12663
13. RACEWEEK. 「KARA 슈퍼레이스 특별조사 결과 발표」. 2021-03-19. https://raceweek.co.kr/?p=13893
14. 더아이오토·대한자동차경주협회 발표. 「KARA 강신호 협회장 2기 체계로 새 임원진 구성」. 2023. https://v.daum.net/v/9Pjd1oA060
15. 지피코리아. 「한국 모터스포츠 전설의 얼굴들 한자리에」. 2023-10-05. https://www.gpkorea.com/
16.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슈퍼레이스 지정 부품 특별조사 결과 문서」. 2021. https://kara.or.kr/static/upload/boardkara/786198052605406b47b73d.pdf


· 1986년 영종도 오프로드 자동차경기 B조 우승으로 선수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 1988년 국내 8개 자동차경기 시리즈 챔피언에 올랐으며, 일본 무대에도 진출한 한국 모터스포츠 1세대 선수입니다. 
· 임풀레이싱팀, 말보로 레이싱팀, 오일뱅크, 테크론, 제임스딘 등 여러 레이싱팀의 창단·운영에 관여했습니다. 
· 2006년에는 젊은 드라이버들과 GT1 내구레이스에 출전해 클래스 우승과 포디엄 기록을 남겼습니다. 
· 2013년 태백 레전드 매치에서 1위를 차지한 뒤 27년 선수 생활을 마감하는 은퇴식을 치렀습니다. 
· 2017년 다시 복귀해 만 62세로 슈퍼6000 클래스에 출전하면서 역대 최고령 드라이버 기록을 세웠습니다. 
· 선수협의회장, 대한자동차경주협회 이사, 안전관리 관련 직책을 거쳐 2021년 슈퍼6000 지정 부품 특별조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 2023년에는 대한자동차경주협회 등기이사로 유임됐으며, 발표 당시 임기는 2023년 9월부터 4년으로 안내됐습니다.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인물 식별 및 동명이인 배제 
· 1986~2023년 상세 연대기 
· 선수 경력과 주요 경기 기록 
· 일본 진출 기록의 검증 수준 
· 프로 레이싱팀 창단 기여 
· 2013년 은퇴와 2017년 복귀 분석 
· 선수협의회와 대한자동차경주협회 활동 
· 역사적 가치 7개 평가축 
· 확인된 사실과 미확인 정보 구분 
· 윤철수 선수에게 직접 확인할 인터뷰 질문 10개 
· 행사·기사·책자에 사용할 수 있는 짧은 소개문과 상세 소개문 
· 언론·협회 자료 16건의 출처 목록



카레이싱에서 랩타임을 줄이고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기술(Car Control), 레이스 크래프트(추월·방어 등 실전 전술), 멘탈 트레이닝 및 데이터 분석을 다룬 전 세계적인 필독서들을 정리했습니다. 
1. 드라이빙 테크닉 및 종합 퍼포먼스 향상 
· 《Ultimate Speed Secrets: The Complete Guide to High-Performance and Race Driving》 
· 저자: 로스 벤틀리 (Ross Bentley) 
· 핵심 내용: 모터스포츠 계에서 가장 널리 읽히는 '드라이버의 바이블'입니다. 하중 이동, 브레이킹(트레일 브레이킹), 코너링 라인 선정부터 레이서의 멘탈 관리, 감각 훈련까지 한 권에 체계적으로 집대성했습니다. 입문자부터 프로 레이서까지 단계별 경기력 향상 지침서로 적합합니다. 
· 《Going Faster! Mastering the Art of Race Driving》 
· 저자: 칼 로페즈 (Carl Lopez) & 스킵 바버 레이싱 스쿨 (Skip Barber Racing School) 
· 핵심 내용: 미국 스킵 바버 레이싱 스쿨의 공식 교육 커리큘럼을 기반으로 집필된 책입니다. 슬립 앵글, 마찰원(Traction Circle) 개념, 오버스티어·언더스티어 제어 등 차량 거동 원리를 과학적 데이터와 그림 다이어그램으로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2. 레이스 전술 및 실전 전략 (Racecraft & Tactics)
· 《The Science of Speed Series: Perfect Control & Racecraft》
· 저자: 테렌스 도브 (Terence Dove)
· 핵심 내용: 카트 레이싱 코치로 유명한 저자가 쓴 책으로, 카트뿐만 아니라 모든 온로드 서킷 레이스에 적용되는 배틀 기술을 다룹니다. 상대방을 압박해 실수를 유도하는 법, 안전하면서도 결정적인 추월 라인 공략, 방어 주행 시 랩타임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술(Racecraft)에 집중합니다.
· 《Winning: A Race Driver's Handbook》
· 저자: 조지 A. 앤더슨 (George A. Anderson)
· 핵심 내용: 단순한 단독 랩타임 단축을 넘어, 그리드 스타트부터 피트 스톱 타이밍, 타이어 마모 관리, 혼전 상황에서의 공간 확보 등 실제 결선 경기에서 우승을 따내기 위한 실전 레이스 매니지먼트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3. 데이터 분석 및 엔지니어링 피드백 (Data & Setup Strategy)
· 《Making Sense of Squiggly Lines: The Basic Analysis of Racecar Data Acquisition》
· 저자: 크리스 브라운 (Chris Brown)
· 핵심 내용: 현대 모터스포츠에서 필수적인 텔레메트리(데이터 로깅) 분석 입문서입니다. 스티어링 각도, 브레이크 압력, 스로틀 전개 시점, 가속도(G-Force) 그래프를 분석하여 드라이버 본인의 운전 습관 결함과 셋업 문제를 진단하고 교정하는 실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 《Tune to Win》
· 저자: 캐롤 스미스 (Carroll Smith)
· 핵심 내용: 차량의 서스펜션 지오메트리, 타이어 공기압 및 얼라인먼트 셋업이 드라이버의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드라이버가 미케닉/엔지니어에게 피드백을 정확히 전달하여 서킷 조건에 맞춰 차를 세팅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움을 줍니다. 
Essential Books to improve your racing craft, plus braking & steering 
트랙 주행 실력 향상에 필수적인 레이싱 도서 목록과 함께 브레이킹 및 스티어링 다이내믹스의 기초 원리를 함께 해설해 주는 영상입니다. 


해외의 대표적인 카레이서 양성 기관 및 아카데미는 크게 오픈휠(포뮬러) 전문 레이싱 스쿨, F1 팀 산하 주니어 드라이버 육성 아카데미, 그리고 제조사 기반의 스포츠카/GT 레이싱 프로그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역사 깊은 오픈휠/포뮬러 레이싱 스쿨 (직접 등록 및 교육 가능)
· 윈필드 레이싱 스쿨 (Winfield Racing School - 프랑스) 


· 개요: 1964년 설립된 유럽 최고의 명문 레이싱 스쿨 중 하나로 알랭 프로스트(Alain Prost), 데이먼 힐(Damon Hill) 등 30명 이상의 F1 드라이버를 배출했습니다. 

· 주요 프로그램: 프랑스 폴 리카르(Circuit Paul Ricard) 서킷을 기반으로 운영되며, 카트에서 포뮬러카로 넘어가는 유망주를 위한 F4 Training Camp, 시뮬레이터 교육, 멘탈 코칭 등을 집중 제공합니다. 

· 공식 웹사이트: https://winfieldracingschool.com/

· 스킵 바버 레이싱 스쿨 (Skip Barber Racing School - 미국) 


· 개요: 1975년 출범한 북미 최대 규모의 레이싱 스쿨로 후안 파블로 몬토야, 세르히오 페레스, 조셉 뉴가든 등 수많은 F1 및 인디카 챔피언의 요람 역할을 했습니다. 

· 주요 프로그램: F4 기반 오픈휠(포뮬러) 코스부터 머스탱 기반의 GT 코스까지 1일~3일 단위 집중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SCCA(미국 스포츠카 클럽) 레이싱 라이선스 취득 코스와 자체 챔피언십 시리즈를 연계합니다. 

· 공식 웹사이트: https://www.skipbarber.com/ 

· 래드포드 레이싱 스쿨 (Radford Racing School - 미국) 


· 개요: 과거 밥 본두란트(Bob Bondurant) 스쿨의 전통을 이어받은 애리조나 소재의 종합 드라이빙 아카데미입니다. 

· 주요 프로그램: Ligier JS F4 머신을 활용한 단계별(기초, 중급, 고급) 오픈휠 교육 프로그램과 카트 유망주를 위한 포뮬러 입문 코스(Karts-to-Cars)를 운영합니다. 

· 공식 웹사이트: https://radfordracingschool.com/

2. 제조사 레이싱 아카데미 (스포츠카 & GT 투어링 전문)
· 포르쉐 트랙 익스피어런스 / 렌스포트 아카데미 (Porsche Track Experience)


· 개요: 서킷 주행 기초부터 원메이크 레이스인 '포르쉐 카레라 컵(Porsche Carrera Cup)' 출전까지 체계적인 사다리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 주요 프로그램: 서킷 테크닉 기본기부터 911 GT3 Cup 머신을 이용한 전문 레이스 라이선스 취득 과정(Rennsport Academy)까지 단계별로 운영됩니다. 

· 공식 웹사이트: https://experience.porsche.com/en/track/track-experience

· 페라리 코르소 필로타 (Ferrari Corso Pilota - 이탈리아) 


· 개요: 페라리 고객 및 스포츠 주행 입문자를 페라리 챌린지(Ferrari Challenge) 공식 레이서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드라이빙 아카데미입니다. 

· 주요 프로그램: 피오라노 서킷 등에서 Sport, Evoluzione+, Race 단계로 진행되며 최신 296 Challenge 머신을 통한 실전 주행 테크닉을 교육합니다. 

· 공식 웹사이트: https://www.ferrari.com/en-EN/auto/driving-courses

3. F1 팀 산하 영 드라이버 아카데미 (스카우트 & 엘리트 육성) 
일반 유료 수강 방식이 아니라, 세계 카트 대회 및 주니어 포뮬러에서 두각을 나타낸 최상위 유망주를 직접 선발·스폰서십하여 F1까지 올리는 엘리트 프로그램입니다.


· 페라리 드라이버 아카데미 (Ferrari Driver Academy - FDA) 


· 샤를 르클레르(Charles Leclerc) 등을 배출한 대표적인 육성 기관으로 시뮬레이터, 뉴로사이언스 기반 멘탈 트레이닝, 엔지니어링 피드백 교육을 제공합니다. 

· 공식 웹사이트: https://www.ferrari.com/en-EN/fda

· 레드불 주니어 팀 (Red Bull Junior Team)


· 제바스티안 베텔, 막스 베르스타펜 등을 길러낸 가장 공격적이고 성과 중심적인 엘리트 사관학교입니다.

· 공식 웹사이트: https://www.redbull.com/int-en/juniorteam

